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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변압기 ULTC(탭 첸저) 실종사건

김 방 규 I  전 선도전기(주) 사장

70년대 초 부산 D변전소 신설변압기 시험 가압중 ULTC에 사고가 발생했다. 전력공급에 차질이

난 것은 물론 대체품 조달이 문제였다. 외자로 도입된 변압기인 것이다. 긴급히 제품을 수소문한 결

과, 같은 제품으로 미설치 중인 것이 대전 가오리 변전소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긴급 수송지

시가 내려졌고 대전지점에 비상 수송작전이 내려져 늦은 저녁에 출발하였다. 

운전기사가 가는 동안 졸지 말라고 커피를 블랙으로 한사발 먹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현장에서

는 도착 시간에 맞추어 신속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탭 첸저 해체 등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정작 도

착해야 할 물건은 감감 무소식이어서 비상이 걸렸다.

부산지점과 대전지점은 4월5일 식목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관계 간부 들이 전부 출근하고 발송

지점인 대전은 지점장까지 출근하여 수색에 나섰다. 당시 도로 사정은 고속도로가 대전 까지만 개

통되고, 대전-부산간은 일반 국도만 있어서 양 지역은 각기 남북으로 국도 따라 수색하고 추풍령에

서 합류하기로 하였다. 차량소통도 많지 않고 왕복2차선에서 4.5톤이나 되는 괴물(?) 이 눈에 안 뜨

일리 없고 사실상 샅샅이 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는 못 찾은 것이다.

“그러면 하늘로 사라진 것인가”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한 간부가 책상을 쳤다. 아! 트럭 포함

높이가 4m 가 훨씬 넘으면 옥천 가기 전에 철도 밑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길을

택해야 하고 그곳은 호남 방면일 것이니 그쪽으로 찾자는 것이다. 그래서 도상 수색이 시작되고 경

비 전화로 검문소를 추적한 결과, 무주 검문소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 

사연인 즉슨, 검문서 경찰이 아침에 출근 하다 보니 이상한(?) 화물차가 무주입구에 있는“부강

무주”아치문을 통과 못해 신작로 바닥을 팠으나 결국 안되어 타이어 바람을 빼는 등 난리 법석을

떨더라는 것이다. 결국 일은 순식간에 풀려 부산에서 호남 쪽으로 출동, 진영 근처에서 발견 했다는

보고를 받고 끝이 났다.

당시 통신 사정이 구역만 벗어나면 우체국에 가서 전화신청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그것도

교환수에 잘 보여야 빠른 순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핸드폰 세대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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